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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육류창고 포화상태 … 일·유럽 미소

6월 신규 주택 판매 감소세로 전환

미국이 중국 멕시코 등과 무역전쟁을 시작한 뒤부터 미

국 내 육류 재고가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.

지난 24일‘동아일보’에 따르면 미국산 육류가 각국의 

보복 관세의 집중 표적이 되면서 미국 내 육류 재고가 늘

어나고 동시에 가격까지 떨어지고 있다. 이로 인해 최근 

몇 년간 미국 경기 호황과 아시아 국가의 육류 소비 증가

로 사육 및 가공 시설에 엄청난 투자를 해왔던 미국 축산

농가와 육류 가공업자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됐다.

중국은 4월 미국산 돼지고기에 25% 관세를 부과한 데 

이어 7월 들어 관세를 다시 62%로 높였다. 미국 농무부

에 따르면 최근 몇 주간 대중국 돼지고기 수출은 한 건도 

없었다. 미국산 돼지고기 2위 수입국인 멕시코도 지난달 

10%의 관세를 부과했고, 이달 20%로 관세를 올렸다. 미

국 돼지고기가 들어오지 못하면서 중국 소비자들도 당

분간 비싼 돼지고기를 먹어야 한다.

반면‘돼지고기 전쟁’때문에 혜택을 보는 국가와 소비

자도 있다. 미국산 돼지고기의 최대 수입국인 일본이 대

지난 6월 미국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감소세로 전환

했다. 

지난 26일‘뉴시스’에 따르면 상무보는 전날 6월 신규

주택 판매 건수가 연간 환산 기준으로 한 달 전보다 5.3% 

감소한 63만1,000건이라고 밝혔다. 

이는 5월 판매 건수 66만6,000건보다 3만5,000건이나 

감소한 것이다. 경제 회복을 반영한 시장의 예상치 66만

9,000건을 훨씬 하회한 것으로 지난 10월 이후 8개월 만

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저하했다.

신규주택 판매는 주택시장 판매의 10% 비중을 차지하

고 있다.

표적이다. 일본인들은 어느 때보다 싼값에 돼지고기를 

먹을 수 있게 됐고, 미국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다. 독일 스

페인 덴마크 등 유럽 돼지고기 수출국가도 미소를 감추

지 못하고 있다. 중국이 미국산 대신 유럽산 돼지고기를 

수입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.

돼지고기와 함께 무역전쟁의 표적이 된 대두도 브라질 

등 남미 국가들에 기회를 만들고 있다. 중국이 미국산 대

두에 25%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 대두 수입업자들

은 수입처를 브라질로 돌리고 있다. 반면 과거 브라질산 

대두를 사오던 유럽 국가들은 싼 미국산 대두로 수입처

를 급히 갈아타고 있다. 미 농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3월 

이후 중국 이외 지역에 대한 미국산 대두 수출은 1년 전

보다 50%가량 늘어났다. 

심지어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도 미중 무역전쟁

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. 중국이 미국산 석유화

학제품에 25% 보복관세를 매기면 해당 제품을 중국에 

가장 많이 수출하는 중동이 반사이익을 얻고, 특히 중국

의 최대 석유화학제품 수입국인 이란이 득을 볼 수 있다.

지역적으로는 동북부의 신규 주택 판매가 36.8% 증가

한 반면 남부와 중서부, 서부는 모두 줄었다. 특히 중서부

는 신규 주택 판매가 13.4%나 줄었다. 

6월 신규주택 중간 판매 가격은 30만2,100달러로 전

년 동월 대비 4.2% 하락했다. 5월 중간 판매 가격은 30

만9,700달러였다.

6월 시장에 나온 신규주택 재고는 30만1,000호로 전월

대비 1.7% 늘었다. 주택 공급량은 지난 2006년 주택시

장 붐 당시 도달했던 최대 수준의 절반을 약간 넘고 있다. 

신규주택 판매 속도 대비 재고 수준은 5.7개월치로, 5

월 기록인 5.3개월치에 비해 증가했다. 거래된 신규주택

의 약 3분의2는 건설 중이거나 착공 전인 집이었다.

상원, 중국산 수입품 
수백 개 관세 낮춰
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

운데, 미국 상원이 하원에 이어 중국산 수입

품 수백 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법안

을 통과시켰다.

지난 27일‘뉴스핌’에 따르면, 상원은 전

날 토스터와 화학제품 등 1660개 수입품에 

대한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는 법안을 만장

일치로 통과시켰다. 이 중 절반 가량이 중국

산 수입품이다.

이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으나 백

악관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. 

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

놓고 있다.

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미국 내에 더 이상 

존재하지 않는 산업을 보호한다는 관세를 

제거해 경기부양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

하고 있다. 전미제조업협회는 이러한 관세 

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매일 100만 달러를 

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.

하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생산시설을 국외

로 옮긴 미국 기업들도 이 법안으로 혜택을 

볼 수 있다. 예를 들어, 미국 가전제품 업체인 

해밀턴비치는 중국에서 생산한 오븐토스터

와 스팀다리미 등 가전제품을 미국으로 들

여올 때 관세 인하의 혜택을 받게 됐다.

이에 대해 일부 미국 제조업체들은 이 법

안이 값 싼 수입품 유입을 더욱 쉽게 만들어 

국외에 생산기지를 둔 경쟁업체들만 유리하

게 됐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. 이들은 워

싱턴에서 로비 활동을 펼칠 수 없는 영세 업

체들이 불리해졌다고 지적했다.


